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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LPG, 세제 지원 “신경전”
경유, 클린디젤 친환경성 향상 주장 … 오염물질 배출문제 해결못해

클린디젤 자동차가 차세대 그린자동차로 떠오르면서 디젤유(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관련기업들의 세제

지원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경유는 연비는 좋지만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돼왔으나 클린디젤 엔진기술이 개발되고 품질

까지 개량되면서 청정연료로 통하는 LPG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오히려 적어졌다는 것이 정유기업들의 주장이

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소나타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경유 모델이 194g/㎞로 LPG 모델보다 2g 적

지만 토스카는 경유 모델이 206g/㎞로 LPG 모델보다 5g 많게 나타났다.

모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가지 연료의 친환경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유기업들은 경유에 부과하는 세율을 조정해 경유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

다.

6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클린디젤 포럼 발족식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

되기 시작했다.

LPG는 친환경 연료라는 인식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힘입어 택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현재 전체 자동차의 14% 정도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LPG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2009년에는 LPG 내수의 61%가 수입된 반면 경유는 초과 생산된 탓에 48%를

수출했다.

이에 대해 정유 관계자는 “LPG의 국제가격은 점차 높아지는 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경유는 남아돌아

절반을 수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LPG 자동차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세제 지원이 불균형적이

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LPG 공급기업들은 클린 디젤자동차가 경유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긴 하지만 여전히 LPG

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선 뒤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LPG 자동차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질소산화물(NOx)은 경유 자동차의 태생적인 약점이고, 미세먼지

(PM10)나 초미세먼지(PM2.5) 역시 클린디젤 자동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는 것이 LPG 관련기업들의 주장

이다.

아울러 LPG가 경유에 비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본다는 정유기업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

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경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한국이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8.1%보

다 낮은 반면, LPG는 35.7%로 OECD 평균치인 2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PG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이 클린디젤을 앞세워 LPG의 친환경성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해외시장보다 판로개

척이 쉽고 안정된 내수시장을 확대하려는 것 같다”며 “경유 품질에 경쟁력이 있다면 오히려 수출비중을 늘리

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이바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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